
인간은 자연에게 태어나서 언젠가는 자연속에 묻히게 마련이지만 그 짧은 생애에 얼마나 생
각하고 반성하며 보람있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

여기 그 짧은 생애를 의롭게 살고 값있게 죽어간 한 인물이 있어 그를 너무나도 존경하  ,
기에 이 글을 씁니다.

년 현종 년 월 일에 태어나셨습니다 공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 1665 ( 9 ) 9 24 . .
태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……

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생겨나고 만들어 졌듯이 나 라는 작은 유  " "
일한 존재도 이 세상에 아니 내가 태어난 조국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어.
려서부터 곧은 성품과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남보다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해야할
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금도 그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강직한분이셨습니다.

서기 년 영조 년 정미에서 시사가 대변할 때 공께서는 어영대장으로서 임명되었으  1726 ( 3 )
며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년이 지난 년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. 2 1728
하며 모든 일에 있어 빈틈이 없으시던 성품이셨는데 월 일 역적 이 인좌의 변란이 일어3 15
났습니다.

역적들은 한밤중에 이 인좌의 지휘아래 북을 치고 외치며 성에 다달았습니다 성지기는  .
뇌물에 눈이 어두웠든지 역적에게 뇌물을 받은 후 성문을 열어주어 그날밤 무방비상태였던
공께서는 큰 화를 당하시게 되었고 많은 인명들이 무참하게 해를 입어 죽어 있었습니다.

역적은 공을 보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하고는 협박하였지만 공께서는 꾸짖으시며 이렇게  
말씀하였다 합니다.

한결같이 나라에 충성을 해왔고 목숨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내 죽은들 굴복할 것이냐  " ."

공께서는 몇 차례 고문을 당하실 때마다 슬펐습니다 자신이 다른 민족과 손을 잡고 또는. ,
색다른 모습으로 변심하였을 때 나라는 파멸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?

역적 이 인좌는 병부가 있는 곳을 알아 내려 했지만 공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 
남은 충의를 다해 말씀치 않자 이에 분노한 이 인좌는 칼로 위협하였으나 얼굴색 하나 변하
지 않자 공을 옥에 가두고 불에 달군 쇠붙이로 온 몸을 지져 붉은 피가 흐르도록 고문하고
고문했으나 공께서는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참으셨습니다 공은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.
다.

인생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을 정해진 운명인 자연속에 태어나서 자연속  
에 묻히는 것이겠지만 공께서는 그후 일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곤 달 일 세에 옥중에6 2 21 62
서 나라 위해 돌아가셨으니 모든 백성들은 복받치는 슬픔을 참지 못하여 소리내어 울고 지
옥같은 옥중은 잠잠해 졌습니다.

국가의 원수를 내가 아니면 누가 복수할 것이냐 하시며 이를 악 물으신 공의 일생은 오직  
한길만을 곧게 걸어 가신 강직한 분이십니다.

공의 바른 인간성과 진실성은 후에 년 유생들이 글을 올려 이조판서를 추증하였고  1804
년 충숙공이라는 시호를 내리셨습니다1873 .

공은 사명을 완수하고 먼 여행길로 떠났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공의 영혼이라도 조용히  
잠들기를 기원하며 벼슬과 함께 충숙공이란 시호를 주셨습니다 그 뜻은 난리를 당하시고도.
충성심을 가지시고 나라를 잊지 않으시어 해야 할 일을 다했으니 충이요 굳셈과 덕으로 극,
복해 공의 바른 인간성과 진실성을 갖고 사시었으니 숙이라 한 것입니다.

꽃이 완전히 피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 꽃마저 필 기회를 주지 않으셨는지 슬프기도 하  
지만 공의 시신은 아산으로 옮겨 졌고 어라산에 공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으니 한복판에서
그분의 높으신 뜻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.


